
스테비오사이드 유해논쟁 가열
알콜 사용시 돌연변이 주장 … 국내생산 1 4 0톤 수준

소주에 첨가되는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 논란이 재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.

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A U S보건성 연구관들의 의견과 일본 스테비오 개발연구소 소장의 인터뷰

자료를 인용, 스테비오사이드가 알콜과 합쳐질 경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

것이다.

이에대해 관련업계에서는 A U S보건성 연구관의 주장이나 알콜 스테비오 개발연구소 소장 도우조노

후이오의 주장은 실험보고서나 연구논문 등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는 것으로 스테비오사이드의 안전

성 유무를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.

특히, 일본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에 첨가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류에 대

한 선호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실제 스테비오사이드의 안전성은 해

외의 여러학자와 기관들이 연구, 84년

일본에서는 스테비아협회 주도로 만독

성 및 발암성 실험을 마친 상태이다.

유럽의 EC 자문기관인 식품과학위원

회에서도 스테비오사이드가 독성을

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

알려졌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스테비오사이드 유해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소주 생산기업들의 과

열경쟁 때문으로, 관련업계에서는 과학적인 입증자료의 제출 및 정부기관의 공식적 입장 표명를 요

구하고 있다.

또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올리고당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,

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스파탐의 경우 스테비오사이드의 5 0 %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거

래되고 있어 첨가제의 선택은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.

스테비오사이드 가격은 설탕기준 감미배수당 5 0 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아스파탐은 2 2 5원, 설탕 5 4 0

원, 올리고당 1 1 6 0원에 시판되고 있다.

스비오사이드 사용현황을 보면, 일본에서는 1 9 7 0년부터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기 시작, 현재는

9 8 %기준 연간 1 5 0톤을 사용하고 있다.

용도는 염성식품용 35%, 음료용 30%, 수산가공품용 10%, 빙과류 10% 등이며 스테비오사이드를 주

성분으로 하는 스테비아 추출물과 레비우디오사이드 A 고함유품, 당전이 스테비오사이드가 사용되

고 있다.

국내 스테비데오사이드수요구성비( 1 9 9 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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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테비오사이드와타 감미료의 원가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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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는 1 9 8 3년 보사부가 사용을 인가해 9 6년 현재 9 8 %기준 1 4 0톤이 생산되고 있다.

용도는 일본과 달리 주류가 3 8 %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류 31%, 제약용 10%, 절임식품용 8%, 스넥

용 7% 이다.

이외에도 중국, 대만, 인도네시아, 브라질, 파라과이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9 5년1 0월

F D A의 승인을 거쳐 혼합제제로 사용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1 1 / 2 5 >


